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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컴텍, 2025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수상 

▶ 경북·구미 지역 산업 발전 기여 공로로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수상 

▶ 구미공장 증설 투자 통해 지역 일자리·제조 생태계 경쟁력 강화 

 

<2025-12-22> K-방산 방탄 솔루션 기업 삼양컴텍(484590, 대표이사 김종일)이 ‘2025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투자 유치 및 지역 산업 기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본 시상은 경상북도지사가 주관하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삼양컴텍은 2022 년과 2025 년 두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의 MOU 를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미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해당 투자는 K2 전차 

해외수출에 힘입어 생산 물량 대응을 위한 것으로 방탄세라믹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설비증설이 주요 

목적이다. 이는 구미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이러한 투자 노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은 결과다. 

 

삼양컴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탄 소재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해 지상·항공 장비 및 개인 방호에 

이르는 전방위 방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 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경상북도 및 

구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여러 투자 장애 요인을 극복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삼양컴텍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성과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방산 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갈등, 지속적인 

고금리 환경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제 여건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첨단전략 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투자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덕분이다”면서 “APEC 성공 개최에 따른 국제적 외교자산으로 기존의 

강점인 제조업을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경상북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과 성장할 수 있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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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양컴텍은 최근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사업 특수장갑 신규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사업을 위한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특수장갑 및 유연소재 연료탱크 

체계통합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수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사진설명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왼쪽)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중앙), 삼양컴텍 조웅희 전무(오른쪽)과 기념사

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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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5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 전체 기념사진 

  

 


